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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口甘露水의 구취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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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dorizing Effect of Cheonggugamrosu

Guk-hyeon Eom, Jin-sung Kim

3rd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bility of Cheonggugamrosu, a gargling agent made from herb 

extracts, to decrease oral malodor in vitro and in clinical research. 

Methods : For in vitro experiment, samples were Garglin (over-the-counter mouthwash), CheonggugamrosuA and 
Cheonggugamrosu B. Deodorizing activity of each sample against methyl mercaptan were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 
(GC). In clinical examination, subjects were 73 students from the oriental medicin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The 
concentration of VSC in oral cavity of each subject was measured by Halimeter and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that 
would gargle for 30 seconds with normal saline, Garglin and CheonggugamrosuA. Subsequently, concentration of VSC was 
measured in same way immediately, 2 hours and 4 hours after gargling. 

Results : During in vitro experiment by GC, deodorizing activities were 46.77% with Garglin, 80.64% with 
Cheonggugamrosu A and 82.28% with Cheonggugamrosu B. In clinical examination, at 2 hours after gargling, the concentration 
of VSC in the Cheonggugamrosu A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normal saline group, but not in the Garglin 
group. 4 hours after gargling, the concentration of VSC in both CheonggugamrosuA and Garglin was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normal saline group.

Conclusions : Cheonggugamrosuhad better and longer deodorizing effect than Garglin in this study. Because of the safety 
of herbal medicine and its efficaciousness, we can use Cheonggugamrosu as a clinical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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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삶의 질적인 면이 강조되고 대인관계가 중요해

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인은 자신과 타인의 구

취로 인한 불편감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구취는 

입안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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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호흡, 대화 및 저작시 구강을 통해 발생한다. 

구취의 원인은 생리적 원인, 병리적 원인(구강내 

원인과 구강외 원인) 및 심리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구취의 발생은 대부분 구강내 원

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
, 주로 구강

내에 존재하는 혐기성 그람음성 세균에 의해 음식

물 찌꺼기, 탈락한 구강 점막의 상피세포, 치주낭

에서 유래된 백혈구 및 타액 등의 단백질이 분해

되어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 ; VSC)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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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2,3,4
. 따라서 구취치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잇솔질 및 설태제거를 위한 혀솔질 등의 구강환경 

관리와 구강함수액 등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

행되었다
5,6,7
. 그 중 구강함수액은 사용이 간편하여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구성성분이 화학

합성제제이므로 장기간 사용시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점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

로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적인 욕구가 증대됨

에 따라 천연물질을 사용한 함수액 개발이 연구되

고 있으며
8,9,
 특히 한약재를 이용한 함수액의 구취

제거작용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지만
10,11,12

, 임상적으로 활용가능한 천연물 유래의 구강

함수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실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생산

된 淸口甘露水의 임상적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Gas Chromatography(GC)를 이용한 deodorizing 

activity를 측정하였고,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Halimeter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방 법

1. 구취억제활성에 대한 in vitro 실험

1) 시료의 준비

가그린은 동아제약주식회사의 가그린민트(250

㎖, Table 1)를 사용하였고, 청구감로수A와 청구감

로수B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구입한 약제를 

사용하였으며(Table 2, Table 3), 청구감로수 각 

처방의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함수액으로 제작하였

다.

Table 1. Garglin Mint

Ingredient Quantity(g/100ml)

Sodium fluoride 0.02

Sodium lauryl sulfate 0.10

Zinc chloride 0.01

Toothpaste Flavor AQF, Mint small dose

Table 2. Cheonggugamrosu(淸口甘露水) A

Herbal name Scientific name Amout(g)

丁  香 Caryophylli Flos Eugenia caryophyllata Thunb. 12

川  芎 Cnidii Rhizoma Cnidium officinale Makino  8

甘  草 Glycyrrhizae Radix Preparat. Glycyrrhiza uralensis Fisch. 4

厚  朴 Magnoliae Cortex Magnolia officinalis Rehd. et Wils. 4

細  辛 Asari Herba Cum Radice Asarum sieboldii Miq. 2

Total 30

Table 3. Cheonggugamrosu(淸口甘露水) B

Herbal name Scientific name Amout(g)

丁  香 Caryophylli Flos Eugenia caryophyllata Thunb. 8

五味子 Schizandrae Fructus Schisandra chinensis Baill. 6

甘  草 Glycyrrhizae Radix Preparat. Glycyrrhiza uralensis Fisch. 4

厚  朴 Magnoliae Cortex Magnolia officinalis Rehd. et Wils. 4

薄  荷 Menthae Herba Mentha arvensis L. var. piperascens Malinv. 4

Total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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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yl mercaptan 표준액 제조

구취를 유발하는 물질인 주요 황 화합물 중 하

나인 methyl mercaptan의 표준액(1μg/μl in 

benzene ; Wako Pure Chem., Osaka, Japan) 2㎖

를 198㎖ ethanol용액에 용해하여 준비하였다.

3) 구취억제활성 측정

구취억제활성은 Tokita 등
13
의 방법으로 측정하

였다. 먼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증류수를 control

로 선정하였다. 다음에 가그린, 청구감로수A 및 청

구감로수B를 각각 48.74㎎, 49.48㎎, 49.42㎎를 증류

수 20㎖에 1시간 침지시킨 시료액 4㎖를 취하여 20

㎖ headspace vial에 넣고 0.2M potassium 

phosphate buffer 1㎖를 넣어 pH를 7.5로 조절하였

다. 여기에 methyl mercaptan 표준액(1㎍/㎖) 1㎖

를 가한 즉시 실리콘 캡으로 밀봉하여 vortex mixer

로 5초간 교반하고 37℃ 오븐에서 6분간 반응한 후 

vial의 headspace에 유리된 methyl mercaptan을 100

㎕ 취하여 FPD(flame photometric detector)가 장

착된 gas chromatography에 주입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Table 4) methyl mercaptan 함량을 측정

하였고, 구취억제활성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

였다.

구취억제활성(%) =
C - S

×  100
C

C : control의 methyl mercaptan 피크 면적

S : 시료 첨가시의 methyl mercaptan 피크 면적

Table 4. Operating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for Deodorizing Activity

Gas chromatography Agilent 6890

Column HP-1(methyl silicone gum)phase, 5m×0.53㎜×2.65㎛

Column temperature 35℃

Injector temperature 150℃

Detector temperature 200℃

Detector Flame photometric detector(FPD)

Carrier gas N2 40㎖/min

2. Halimeter를 이용한 임상시험

1) 대 상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경희의료원 한의과대

학 남녀 재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가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였다. 지원자는 먼저 기초검

사를 통하여 뚜렷한 전신질환, 내과질환, 치과질환

이 없고 구강내 과민반응이 없는 피험자를 선정하

였다. 시험군은 생리식염수 사용군(control group), 

가그린 사용군(sampleⅠ group) 및 청구감로수A 

사용군(sampleⅡ group)으로 나누었다.

2) 방 법

대상자들에게 시험 전날 저녁식사 이후 당일 아

침까지 식사 및 구강 위생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

고, 시험 당일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Halimeter(Model ; RH-17, Interscan Co., USA)로 

구강내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

정 전 환자는 3분간 비호흡을 하면서 구강내에 휘

발성 황화합물을 모으기 위해 입을 다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Halimeter의 수치가 ±5ppb사이

에 오도록 영점 조절을 하였다. 이후, Halimeter의 

외부 연결선에 연결된 1회용 빨대의 말단이 대상

자의 구강내 대구치 연결선 중앙부위, 혀의 후방 

1/3부위에 위치하되 입술이나 치아, 혀 혹은 구강

내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30초간 비호흡만 시키는 

상태에서 Halimeter에 나타난 최고치의 숫자를 측

정하였다. 

총 2회의 측정치 평균을 시험 대상자의 구취 점

수로 하였고, 2회 측정 중 측정치 간의 차이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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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의 25%보다 클 때에는 1회 더 측정하여 3회

의 측정치 중 차이가 많은 것을 배제한 나머지 두 

측정치의 평균을 시험 대상자의 구취점수로 하였

다. 

측정치가 비슷한 3명을 각각 생리식염수 사용군

(control group), 가그린 사용군(sampleⅠ group) 

및 청구감로수A 사용군(sampleⅡ group)으로 배정

하여 즉시 함수액 15∼20cc 정도를 약 30초간 1회 

함수한 뒤 내뱉고, 3분 이내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구강내 황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치료경과에 

따른 차이와 지속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후 함수

제 사용 뒤 2시간, 4시간 후의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

다. 

3)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mean±S.D.로 나타내었다. 함수제간

의 구강내 휘발성 황화합물의 농도를 비교하기 위

해 repeated measures ANOVA 및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으로 다중비교를 

시행하였다. 또 각 함수제의 지속성을 위해서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p<0.05 인 경우 유의성

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Ⅲ. 결 과

1. 구취억제활성 분석

 가그린, 청구감로수A 및 청구감로수B의 

methyl mercaptan에 대한 구취억제활성 검색결과, 

가그린은 46.77%을 나타내었고, 청구감로수A와 감

구감로수B는 각각 80.64%와 82.28%로 우수한 

deodorizing activity를 나타내었다(Fig 1).

Fig. 1. Deodorizing activity of Garglin, Cheonggugamrosu A(ChGu A) and Cheonggugamrosu 
B(ChGu B).

       ChGu A : Cheonggugamrosu A    ChGu B : Cheonggugamros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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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limeter를 이용한 임상시험 결과

control group, SampleⅠ group, SampleⅡ group

의 시간에 따른 각각의 VSC농도 변화는 <Table 

5>, <Fig 2>와 같다. <Table 5>의 수치 밑의 비율은 

각 baseline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대조군은 함수 직후 유의하게 수치가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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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p=0.001) 이후 수치가 계속 상승하였다. 청구

감로수는 함수 직후 수치가 감소하였고(p<0.001), 

함수 후 2시간에도 직후에 비해 더 감소하였으나 4

시간 후는 상승하였다. 가그린은 함수 직후 측정치

가 상승하여 구취감소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으

며 2시간 후 측정은 baseline보다 감소하였으나 유

의성은 없었고(p=0.241), 4시간 후에는 대조군과 

청구감로수와 마찬가지로 수치가 상승하였다.

청구감로수는 함수 직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구취감소 효과가 없었으나(p=0.687),  2시간 후에

는 청구감로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효과

가 있었다(p=0.001). 가그린은 2시간 후에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p=0.109). 4시간 후

에는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청구감로수 : p=0.221, 가그린 : p=0.321)(Fig 

2).

Table 5. The Concentration of VSC in Oral Cavity(ppb)

Baseline(Fasting) Immediately 2hr later 4hr later

Control(n=20)
49.45±40.50
(100%)

38.50±33.46†

(77.9%)
53.35±43.05
(107.9%)

54.40±45.20
(110%)

Sample Ⅰ(n=27)
51.86±64.98
(100%)

96.38±78.97 
(185.8%)

44.52±43.89 
(85.8%)

45.45±45.71
(87.6%)

Sample Ⅱ(n=26)
52.17±52.94
(100%)

37.21±47.51
†

(71.3%)
32.88±33.72 

†‡

(63%)
42.71±39.44
(81.9%)

†: p<0.05 by paired t-test  with baseline     ‡ : p<0.05 by one-way ANOVA with control
Control : Normal Saline     Sample Ⅰ: Garglin mint     Sample Ⅱ: Cheonggugamrosu A

Fig. 2. The concentraion of VSC associated with time.
       Control : Normal Saline     SampleⅠ : Garglin     SampleⅡ : Cheonggugamrosu A
       * : p<0.05 by paired t-test with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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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구취는 사

회생활 및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

게 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

으켜 자신의 입냄새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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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것 같아 자신있게 대화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을 초래할만큼 큰 지장을 주게 된다
14
.

구취는 일반적으로 가성구취(pseudohalitosis), 

구취공포증(halitophobia) 및 진성구취(Genuine 

halitosis)로 나뉠 수 있으며, 진성구취는 다시 생리

적 구취(physiological halitosis)와 병리적 구취

(pathological halitosis)로 분류할 수 있다
15
. 이 가

운데 병리적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은 구강내 원인

과 구강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강내 원인

으로 발생하는 것이 전체 구취 환자의 8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 제일 큰 영향을 끼

치는 것은 구강내에서 타액내 단백질, 음식물내 단

백질, 설태 및 치아 사이에 남아 있는 음식물들에 

포함된 단백질과 단백분해산물인 아미노산(특히 

cysteine, cystine, methionine 등)이 미생물에 분해

될 때 발생되는 휘발성 황화합물(VSC)이라 알려

져 있다
2,3,4
.

구취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

러 가지가 있다. 첫째, 직접 코로 냄새를 맡는 방법

이 있는데, 이것은 구취진단법 중 가장 빠르고 믿

을 만한 방법이나 주관적이며 질적인 평가만 가능

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Halimeter는 indole, 

skatole, 다른 휘발성 산, 아민 등과 같은 휘발성 화

합물은 검출할 수 없으나 H2S, CH3SH, (CH3)2S와 

같은 VSC의 농도를 10억분의 1단위(ppb)로 측정

할 수 있다. 셋째, 미생물학적 평가방법을 이용하

여 구취의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넷째, 

Gas chromatograph(GC)로 호기를 분석하여 이를 

FPD라는 검출기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17,18
. 

본 연구에서는 VSC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GC

와 Halimeter를 구취 측정법으로 사용하였다. 

Halimeter는 진료실에서 사용이 간편하고, 재현성

이 있어 치료의 경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

구에서 적용된 바 있으므로, 임상시험에 적용하였

다. GC는 기체를 분리하여 검출기로 측정하는 기

기인데, 구취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호기중의 

VSC를 chromatograph로 분리하여 이중 황화합물

을 검출할 수 있는 FPD로 VSC를 측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GC는 구취진료실에서의 적용이 어렵고 

취급에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임상시험에 적용하지 못하고 in vitro 실험

에 사용하였다. 

구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료방법

으로 세균증식 호발 부위인 혀를 포함한 구강점막

과 치아표면의 세균성 기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

는 방법과 휘발성 황화합물을 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함수제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19,20,21

. 휘발

성 황화합물의 화학적 제거를 위한 함수제로서는 

cetylpyridinium chloride, benzethonium chloride, 

phenolic flavor oil, zinc chloride, α-oinone이 함유

된 zinc 등 다양한 구강 함수제가 구취를 감소시키

거나 없애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함수제

들은 위약 효과에 비교해 볼 때 24-59%의 황화수

소와 methyl mercaptan의 농도 감소 효과가 있으

며 3시간 정도의 지속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

다
19
. 또한 최근에는 구취로 인한 불편감을 신속하

고 간편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화된 구강 청정

제, 냄새제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향료나 색소를 

배합한 츄잉껌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김 등
20
은 

플라보노이드, 엽록소를 배합한 츄잉껌의 구취 감

소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마 등
7
은 잇솔질, 양

치액 사용, 껌씹기 등의 방법이 구취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김 등
21
은 냄새 억제 효과를 가진 

성분들을 혼합한 배합 세치액의 구취 감소효과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구

취 제거법을 시행한 직후 또는 1시간 이내의 효과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장시간의 구취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의 함수제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경우에 따라서 장

기간 사용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적인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천연물질을 사용한 함수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최근 한약재를 포함한 천연식물의 성분 중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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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succin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benzoate 

등은 천연물에 함유된 산으로 미생물이 특정 아미

노산의 이용을 저지함으로써 증식억제 효과를 나

타낸다
22
. 동식물 또는 미생물에 있어서도 여러 가

지 형태로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항균기능을 갖추

고 있다. 따라서 식용 동식물 및 생약 등의 천연물

질로부터 특정 성분을 추출, 이를 미생물 증식억제 

또는 살균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 

口臭의 한의학적 治療 方法을 살펴보면 內服法, 

含化法, 噙化法, 揩齒法, 敷置法, 擦牙法 등이 사용

되었으며 가장 多用된 방법은 內服法과 含化法으

로서 古典에서는 주로 含法이나 噙法을 多用하였

고, 後代로 갈수록 內服藥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24
. 가장 多用된 處方은 丁香丸, 瀉白散이고, 그 

다음은 五香丸, 芎芷膏, 甘露飮의 順이었다
25
. 또한 

그 韓醫學的 治法을 보더라도 外治法이 가장 많았

으며 특히 含化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韓醫學에서도 결국 口腔內 原因 제거를 口臭

의 治法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4
.

 본 연구에 사용된 口臭에 대한 치료방법은 含

化法이나 噙化法의 일종인 漱法인데, 이는 바쁜 현

대인들에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

으로 시간에 맞추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 요즈

음 많이 사용되고 있다.

GC를 이용하여 deodorizing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청구감로수A가 80.64%, 청구감로수B가 

82.28%이고, 가그린이 46.77%으로 청구감로수 A,B 

모두 가그린보다 더 좋은 구취억제효과를 보여주

었다. 

Halimeter를 이용한 임상시험에서는 현재 구취

클리닉에서 쓰고 있는 청구감로수A를 먼저 실시하

였다. 함수 직후 청구감로수와 NS은 함수 직후 수

치가 감소하였으나 가그린은 수치가 2배 가까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
11
와 일치되는 결과로 

청량감을 주기 위해 함유된 alcohol이 휘발하는 것

을 Halimeter가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상기 결과를 SPSS의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시 구형성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

으로 교호작용이 나타나 분석이 불가능했다. 따라

서 각 함수액 내에서의 시간에 따른 구취감소 효

과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각 시

간대에서 대조군과 함수액간을 비교한 구취감소 

효과는 one-way ANOVA를 이용해 분석하였다(단, 

함수직후의 가그린은 alcohol의 효과로 인해 제외

시켰다). 

시험결과 함수 직후 NS으로 함수한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구취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NS로 함수하

는 것만으로도 구취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수 직후 대조군과 청구감로수A의 구취감소 효과

는 청구감로수A의 감소율이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시간 후 청구감로수A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구취감소효과가 있었으나, 

가그린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청구감로

수A의 구취감소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4시간 후에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

구감로수의 구취감소 효과가 4시간 이하로 지속된

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in vitro 실험및 임상시험을 통해 청

구감로수의 효과를 증명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

이 있다.  

첫째, 적절한 항균작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술했듯이 최근의 구취치료는 세균성 기질을 제

거하는 것과 화학적 VSC 제거가 위주이다. 대부분

의 VSC가 구강내 미생물에 의한 부패과정에서 발

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혐기성 세균을 감소

시켰더니 VSC가 감소하였다는 일부 연구도 있었

다
26,27
. 본 연구는 VSC의 감소량만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VSC가 세균의 감소로 인해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VSC의 화학적 제거인지가 불명확

하므로 이후 항균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청구감로수A와 B에 대한 임상효과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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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되어야 한다. in vitro 실험 결과 수치상으로는 

개량한 청구감로수B가 청구감로수A보다 구취억제 

활성이 우위에 있었으나, 그 차이가 의미가 있는 

정도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임상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 論

구취 감소용 함수액인 청구감로수의 효능을 연

구하기 위하여 gas chromatograph(GC)를 이용하

여 in vitro 시험을 하였고, 건강한 지원자 73명을 

대상으로 Halimeter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시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GC를 이용한 실험결과 청구감로수 A와 B는 각

각 80.64%, 82.28%의 구취감소효과를 보여 

42.77%의 감소효과를 보인 가그린보다 효과가 

우수하였다.

2. 임상시험에서 청구감로수A는 생리식염수와 가

그린에 비해 식후 2시간에 보다 우수한 구취감

소 효과를 보였으나 식후 4시간째에는 모두 유

의한 효과가 없었다.

천연 한약재 추출물로 구성된 청구감로수가 화

학합성 함수액보다 우수한 구취억제 작용을 보였

으므로 이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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